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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4, 5, 6, 9, 10, 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평일 미사 있는달 첫째주  수요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100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애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4, 5, 6, 9, 10, 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2 층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998-7609 ☎ (215) 313-8854 ☎ (302)893-4569,  ☎ (302) 893-8002 

 

⁕⁕⁕⁕  오 늘 의  전례   ⁕⁕⁕⁕ 
 

[입당송] 시편 48(47),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 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이사 66,10-14 
 
[화답송] 시편 66(65),1-3 ㄱㄴ.4-5.6-7 ㄱ.16 과 20(◎ 1)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 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 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 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 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 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갈라 6,14-18 
 

[복음 환호송] 콜로 3,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루카 10,1-12.17-20 
 
[영성체송] 시편 34(33),9 참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16 215, 216 501,502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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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첫 주 주보 속지로 지난 북미주 사제회의 파견미사 때 낭독한 강론을 들려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델라웨어 한인 천주교 공동체의 김태근 베드로 신부입니다. 이 곳 시애틀(씌애-를) 방문은 세번째 

입니다. 2010 년 동기들과 처음으로 미국여행을 하던 임승철 신부님 계시던 때. 2015 년 교포사목 

발령을 받고 첫 북미주 사제회의 참석 차 최성기 신부님과 전제덕 신부님 계시던 때. 그리고 이제 

5 년의 임기 만료를 몇 달여 앞 두고 김현규 리노 신부님과 이태철 신부님이 계시는 때.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스타벅스 일호점 거기서만 판다는 텀블러를 캐리어 가득 담아 신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두번째 왔을 땐 레이니어 마운틴 체리와 복숭아를 한 박스 들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뭘 사갈까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사갈 겁니다. 신자들과 싸웠냐고요? 아니요 내일 새벽 비행기로 

과태말라(과레-말라) 미션트립을 가기 때문입니다. 
 
2014 년 10 월 4 일. 한참 늦게 나온 비자 탓에 전임 신부님과 무려 3 개월의 공백이 있던터라 비자 발급 

받고선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 곳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민 인생은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공항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을 따라서 결국 같은 직업을 갖게 된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나오셨나요? 저는 누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필라델피아 홀리앤젤스 성당의 박창엽 

신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신부님이 나오셨기에 저는 여전히 신부로 있습니다   
 
어메리칸 드림은 아니어도 부푼 꿈을 안고 성큼 달려온 이 곳은 생각 만큼 핑크빛은 아니었습니다. 

언제가 저는 제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미국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마샬, 티제이 

맥스, 토탈 와인,  모든 게 넘쳐나고 풍족하지만 실상 우리 삶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거칠고 황량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린 참 멀리 왔다. 뉴욕, 워싱턴은 한국에서 직항도 있는데 우린 직항도 없다 아니 직항은 커녕 공항도 

없다. 나도 여기 올때 텍사스 경유해서 필라델피아까지 왔다. 한국에서 멀리 떠나온 그 거리만큼 

우리가 더 행복하자. 뉴욕이나 워싱턴에 사는 이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자. 우리가 더 멀리 왔으니까 

행복해 지려고 이렇게 까지 멀리 왔으니 우리가 더 행복하자. 
 
그러나 처음 공동체와 마주한 현실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둘 이상 

모이면 아래위를 따지고 셋 이상 모이면 편 가르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있는데. 처음 맞딱드린 공동체의 

첫인상은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히고 섥히어  사목회장을 사목회장이라 부르지 못하고, 미사 때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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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장례식 때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심지어 고인의 죽음 앞에서도 득실을 따지는 한없이 

슬퍼해야 할 때에 주변 눈치와 걱정으로 가득한 모습이 이건 뭐가 잘못 되도 한 참 잘 못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카는 교회 구성원 사이에 마찰이나 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일한 신앙으로 형성된 공동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과   삶을 

배경으로   성장한 이들이 함께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구성원이  “믿음”이라는 동일한 관심사 "하느님 나라"라는 하나의 지향점 "사랑과 용서"라는  공통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  해결해 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것.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직무에 충실하는 

것. 자신의 부족이나 문제를 인정하는 것.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것. 그리하다 보면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10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11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져 매우 후한 인심을 베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인심은 하느님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날 저는 이 곳 타코마 성당 홈페이지에서 2015 년 북미주 사제회의 행사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때의 저는 매우 날렵하고 턱선도 살아있더군요. 그러나 그 옛날 우윳빛깔 고운 피부는 

이제 불그스런 우육빛깔로 변했고 조각같은 몸매는 이미 오래전에 주걱같은 몸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에 사는 우리 신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저 당연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자선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도 

모르게 좋은일을 하는 비결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부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강론을 마치며 미사 뒤에 있을 만찬에. 지난 북미주 사제회의 때 배운 건배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우 간단한데요 주교님이 우 하시면 여러분은 하하 하시면 됩니다. 한 번 해 볼 까요 우 하 

하. 그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하나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가족 전례 및 친교 봉사: 오늘 7월7일 가족전례 및 친교순번은 박상진 베드로•최분임 안젤라 가정입니다.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 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 가능하니 총 구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		정기	사목회:오늘	7월 7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있습니다. 

∎ 사제관: 김국제 안드레아 형제님께서 사제관 마당 정리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지나간 폭풍우로 인해 어지럽혀졌던 마당이 

형제님의 수고 덕분에 이제는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김국제 안드레아 형제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제관 입구 양쪽에 컬럼 설치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더운 여름날 수고해주시는 김용상 스테파노 형제님, 박현걸 요한 사회사목분과장님, 

전광식 바오로 시설분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요셉회 종강미사: 7월 11일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요셉회 종강미사 있습니다. 
∎	2019년 북미주 성령대회 (24차 미동북부) 

일시: 2019년 7월 20일 (토) 오전 9시-오후 9시, 7월 21일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Felician College 262 S. Main St., Lodi, NJ 07644 

강사, 통역: Ivo Pavic (이보 파비치) 신부, 남기옥(마르타)국제 통역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봉사회(crscne), Tel: 201 947 4717 

∎평일 미사: 7월과 8월에는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St. Paul’s 성당 청소:  7월7일 5구역, 7월 28일 6구역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남정임 마리아 
생미사 김나영 쥴리안나, 배덕효 안드레아, 김혜민 마태오, 민현우 예로니모, 김국제 안드레아 가정, 김용상 스테파노 가정, 박현걸 

요한 가정, 전광식 바오로 가정, 이명근 마지아 가정, 송정섭 대건 안드레아 •공정임 효주 아네스가정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1차헌금 $657.00 

교무금: 강주현 6월, 김용상 5, 6월, 나희성 6월, 박상진 1~5월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       사       전       례 

날짜 전례력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예물봉헌 복사 친교 

7 월  7 일 연중 제 14 주일 공정임 박상진, 최분임  박상진, 최분임 박상진 가정 

7 월  14 일 연중 제 15 주일 박  건 박용철 가정 김주현, 정캐롤 박용철 가정 박용철 가정 

7 월 21 일 연중 제 16 주일 (농민 주일) 윤성숙 정캐롤, 김혜영 박민지, 김민주 정지상, 김혜영 정지상 가정 

7 월 28 일  연중 제 17 주일 김진숙  박현걸 가정 김태현, 한  빈 박현걸 가정 박현걸 가정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